
 기획재정부는 11.15.(금) 14:00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4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8.8.(목)~9.30(월))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이후 서면 심사·전문가 
멘토링·대면 발표의 단계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4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과 2차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11.15.(금) 최종 정책 오디션을 진행
하였다. 최종 정책 오디션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국민들의 생중계 투표 결과가 심사에 반영(10%)되었다.

 심사 결과, 고속도로 사고 신고 시 상‧하행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방향별 
주소 부여 및 중앙분리대 도색을 제안한 인천소방인(단체)이 대상을 받았고, 
박준용 씨(개인)는 남성 난임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제시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수어스(단체)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단체)은 각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실시간 수어 번역 서비스 도입과 전국 거점 대학 
내 장애대학생 잡(JOB)-이룸 센터 설치를 고안하였다.

 시상식에는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 경영부원장,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이 참석하여 수상자 총 16팀에 대해 
대상 및 최우수상(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우수상 및 장려상(한국개발연구

원장상), 입선(국회미래연구원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상격 시상 주체 수상자(팀) 상금
대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천소방인 500만 원

최우수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준용 300만 원
우수상 한국개발연구원장  수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100만 원
장려상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채헌 등 4명 각 50만 원
입선 국회미래연구원장 박정철 등 8명 각 20만 원

계 16명(팀) 1,360만 원

 이번 수상작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moef.go.kr)에 공개하고, 
향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국 책임자 과  장 김봉준 (044-215-4910)

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웅 (ggomwoong@korea.kr)

“고속도로 방향별 주소 부여”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 11.15.(금) 최종 정책 오디션 진행 및 시상식 개최 -

보도시점 2024. 11. 15.(금) 16:30 배포 2024. 11. 15.(금) 16:30

보도자료

     



참 고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주요 내용

 대상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1건, 500만 원)

 최우수상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1건, 300만 원)



 우수상 – 한국개발연구원장상 (2건, 각 100만 원)


